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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노사협상 또다시 결렬
양측 입장차이 뚜렷해 팽팽한 대립 … 전면파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

7월10-11일 2일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던 금호타이어의 노사협상이 또다시 결렬돼 전면파업으로 가게 될지

주목되고 있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7월12일 제17차 본 교섭을 벌였지만, 새로운 협상안을 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회

사는 쟁의행위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 300만원 지급하겠다는 제시를 노조가 거부해 협상

이 결렬됐다.

노조는 7월10-11일 조별 2시간씩의 경고파업에 이어 이날부터 공정별로 2시간씩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었으

나 협상 결렬에 따라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파업

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특히, 노조는 워크아웃으로 임금이 2010년 기준으로 40% 삭감돼 4대 보험료 등을 빼면 10년차 사원의 월급

이 12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.

하지만 회사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 당시 노사합의서(기본급 10% 삭감, 기본급 5%와 상여금 200% 반납

등)은 워크아웃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

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.

게다가 기아자동차도 파업을 결의하고 7월13일과 7월20일 주야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등 금속노조 차

원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주변 여건도 좋지 않다.

노조는 7월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

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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